
美 국방장관, 필리핀 첫 방문…”인도∙태평양 평화 수호” 강조
- 무인 수상함, 첨단 무기 배치로 중국 견제 및 필리핀 국방 역량 강화

요약
· 3월 28일, 피트 헥세스 미국 국방장관 필리핀 첫 방문해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담
· Balikatan(발리카탄) 연합 훈련에서 최첨단 무기 배치를 통해 연합작전 역량 강화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및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를 도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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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낭 궁전, 마르코스 대통령과 만나는 미국 국방부 장관 피트 헥세스
자료원: 2025년 3월 28일, 미국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


I. 미국 국방부 장관, 필리핀 방문해 양자 방위산업 협력 논의

· 피트 헥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1951년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MDT)”에 대한 양국의 공동 의지 재확인
· 미국은 필리핀에 첨단 군사 역량 배치, 양자 훈련 계획, 방위 산업 협력 우선 합의, 양자 사이버 캠페인 개시 등을 협의
·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을 첫 방문지로 방문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한 두 나라의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


II. 미국-필리핀 연합 훈련 “Balikatan”, 첨단 군사 역량 배치 약속
· 4월에 실시되는 Balikatan(발리카탄) 군사훈련에서 “해군-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체계(NMESIS)”와 고성능 무인 수상함 배치 계획 발표
· 양자 방위산업 비전 협력서를 통해 무인 시스템, 물류 지원, 함정 유지 보수 등 우선 협력 분야를 명시하고, 필리핀의 국방 역량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힘
· 미국은 중국의 인도∙태평양 내 공세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집단적 방위 역량을 강화할 계획


III. 시사점
미국 국방부 장관의 이번 필리핀 방문은 중국의 해상 공세에 대응해 필리핀을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존의 ‘대서양 동맹’을 넘어 ‘태평양 동맹’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방위산업 협력 강화는 장기적·체계적 국방협력 확대의 신호로 평가. 한국 방산 기업들은 이번에 우선 협력 분야로 제시된 무인기, 감시체계, 원격조종 무기 등의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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